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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독서 | 사도행전10,34ㄱ.37ㄴ-43
화답송 

○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론의 집안은 말하여
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
애는 영원하시다.” ◎ ○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
포하리라. 주님은 나를 벌하고 벌하셨어도 죽음에 넘기지는 않으셨네. ◎

제2독서 | 콜로새서 3,1-4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복음 |  요한 20,1-9
성가 |  입당성가 [130]   예물준비 [217]
         영 성 체 [165]   파견성가 [134]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밑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흗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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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4월 영명축일 맞으신분들 축하와 기도드려요~

4.4 베네딕토(작은형제회) 4.11 젬마 4.14 리드비나 

4.16 벨라뎃다 4.21 안셀모 4.25 마르코 4.29카타리나(시에나)

▶오늘 미사 후 친교모임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분, 새로 전입오신분, 처음 뵙는 분
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제 24회 나눔의 바자회 
날짜: 5월 19일(주일)
장소: Broadway Btn31/32st

문의: 추진위원장 강호영 안드레아 516-521-3113
부위원장: 강경모 토마스 310-413-1653
후원금 접수: 사무실 또는 재무데스크 

바자회를 위한 물품을 후원해 주실 분들은 미리 사무실로 연락
주시고 바자회 판매용 헌 옷은 빨아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부활절 꽃 봉헌 받습니다~☄
사무실 또는 재무데스크 정은진, 김한숙, 익명(3/31)

▶하늘처럼 성가대 반주자 모집
성가대 단원들과 마음 합하여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
실 피아노 전공하신 반주자를 모십니다. 반주가 가능한 본인 
또는 주변에 추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의: 지휘자 이주윤 카타리나 646-696-4680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예비신자 교리
견진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사무실

환자, 어르신을 위한 방문교리 *신청:사무실

  전신자 묵주기도 10만 송이 봉헌하기
기간: 10/01/2023~ 09/30/2024 *현재: 52,687단

 
▶청년 레지오 단원 모집
대상: 20대, 30대, 40대 남녀. 기도, 봉사, 따뜻함이 있는 
곳! “기도 및 활동 나눔, 봉사, 본당 협조 등의 크고 작은 
선교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희망의 모후Pr. 매주목 6pm 
문의: 단장 정다경 마리아 347-514-5783  
*우리즐거움의원천Pr. 매주일11am 
문의: 단장 이기원 스테파노 929-208-5147

▶여성 39차 꾸르실료 교육 수강자
4/18(목)~21(일) 뉴튼 분도수도원 
그리스도안에서 이상, 순종, 사랑이 하나임을 체험하는 그분과의 
귀한만남으로 가톨릭 신자로서 단 한번 주어지는 교육피정입니다. 
신청: 4/9까지, 간사 김마리클레어 917-485-0530

웃는 얼굴

                                           황중환

▶성경을 읽기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
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경을 읽은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
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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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이남석베드로 박재호베네딕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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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동체는�앞으로�어떻게�살아야�합니까?”

오늘 제1독서에서 사도행전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두 가지를 전합니다.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살았다는 것과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나눔의 생활을 통해 하느님의 축복을 받았고 

그 공동체는 점점 커져 갔습니다. 그 축복의 결과는

“그들 가운데에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사도 4,34)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진 것을 서슴지 않고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시대의 가난은 가진 것을 서로 나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좀 아깝더라도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내놓을 때 우리 가운데 가난은 없어집니다.

제2독서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믿음과 계명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핵심은 예수가 곧 그리스도요,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서 그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이 믿음 생활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토마스 사도의 불신앙을 통해 

‘안 보고도 믿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 보고도 믿는 믿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복음의 핵심입니다.

제2독서와 복음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제1독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